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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무도한 만행을 중단하라
 

 

 

2008. 6. 25.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 발표 이후 경찰의 무차별연행과 폭력적인 진압

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정부의 고시 강행 발표 이후 국민대책회의 대표단의 긴급기자회견을 계기로 청운동사무소 앞

에서 12살짜리 초등학생을 체포하고, 경북궁역 부근에서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에 항

의하던 국회의원을 경찰서로 연행하는가 하면 시민들이 단순하게 인도에 모여 있다는 이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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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장의 경찰책임자가 갑작스럽게 해산명령을 발하고 그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다수의 시민을 해산명령불응으로 체포․연행하였다.

 

경찰의 무차별적인 연행 소식을 듣고 달려간 민변의 인권침해감시단 변호사가 현장 경찰책임

자에게 인도에 있는데 왜 연행하냐고 항의하자 모여 있기 때문에 해산명령을 한 것이라며 이

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연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변호사마저 현행범인으로 체포․구금하

였다.

 

현재도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집회 여부를 가리지 않고 연행하는 등 무법적인 체포사태

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거리시위를 하던 시민들에게 방패를 휘두르고 폭력을 휘둘러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심지어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에게도 방패를 휘둘러 머

리에 부상을 입혀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체성에 대항하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언한 이

후 경찰의 태도는 법적 절차나 체포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고 무차별적인 연행과 폭력적인 진

압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다.

 

민변은 더 이상 이러한 불법무도한 경찰의 만행을 묵과할 수 없으며, 이들 만행을 지시한 어

청수 경찰청장은 물론이고 이에 관여한 경찰들의 파면과 처벌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

갈 것이다.

 

민변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연행과 폭력적인 진압을 중단하라!

1.  무차별적으로 연행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1.  변호사의 인권침해활동을 보장하고 변호사에 대한 연행을 중단하라!

1.  검찰청장과 경찰청장은 무차별적인 연행과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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